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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7일 동사 포함 대동그룹 3개 상장사(대동, 대동기어, 대동금속)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 목

표로 Vision 2030으로 5개년 중장기 목표 제시. 2030년 주요 목표는 1)매출액 1조 원, 2)PBR 1.0배, 3)PER 10배, 4)ROE 8%  

■ 성장계획으로 미래 신사업(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모듈 사업, 로봇/산업용 감속기 등) 확대, 대동 外 Non-captive 시장 확대 계획. 2030년 

매출액은 1조 원으로 CAGR 35.3% 예상. 전체 매출액 중 70%를 Non-captive 매출이 차지할 전망. 주주환원계획으로 당기순이익의 

20%까지 점진적 배당 확대(FCF의 50% 한도 내) 

■ 기업가치제고 계획 평가: 1)PBR 목표: 동사가 2030년까지 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및 로봇 감속기·액추에이터 등 고성장 신사업 진출로 매출

액 1조 원(CAGR 35.3%)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 시, 고성장 첨단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은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PBR 1.0배 목표는 목표 ROE 8%를 감안한 보수적이고 현실적 목표치로 판단, 2)배당성향(20%):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나, 향후 신사업 투자 지속으로 순이익의 50%를 CAPEX에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목표치로 판단  

 

 

■ 투자포인트: 1)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부품 수주로 수주잔고 2조 원 육박, 2)미래성장 동력으로 로봇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개발 본격화, 

3)2030 기업가치제고 계획 본격화  

■ 매출액은 ‘26년 2,614억 원에서 ‘27년 3,450억 원으로 32.9% 급증, 동기간 영업이익은 49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  

■ 현주가는 2026E PBR 1.0배 수준으로 연초대비 주가수익률은 -63.4%로 코스닥 및 피어 대비 Underperform 기록. 캐시카우인 농기계 부

문 업황 부진과 4월 발표한 대규모 유상증자(403억 원) 이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현주가는 업황 우려와 유상증자 우려가 충분히 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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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부품 수주로 수주잔고 2조 원 육박 

현대차그룹(현대차/트랜시스)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eM/eS)에 적용될 전동화 모듈 부품에 대한 

대규모 수주로 1H26말 수주잔고는 2조 원에 육박, 전체 수주잔고 중 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부

품 수주비중이 81% 차지. 2026년부터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이 처음으로 기존 캐시카우 농기계 

부문 추월할 전망이며, 2027년 이후 수주 파이프라인의 본격 양산으로 매출 성장 본격화 예상  

 

미래성장 동력으로 로봇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개발 본격화 

50여년간 축적된 농기계 및 자동차용 고정밀 기어 제조 및 구동 모듈화 기술 기반으로 로봇 감속

기 및 액츄에이터 시장 진출 본격화, 그룹 계열사 대동모빌리티와 대동로보틱스를 통해 농업용 휴

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필드로봇 등 감속기 부문 Captive 특수 기대 

 

2030 기업가치제고 계획 본격화 

Vision 2030 계획으로 203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목표, PER 10배, PBR 1.0배, ROE 8% 목표,  

주주가치제고 계획으로는 FCF의 50% 한도 내에서 배당성향 20%까지 점진적 확대 제시.  

동사가 2030년까지 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및 로봇 감속기·액추에이터 등 고성장 신사업 진출

로 매출액 1조 원(CAGR 35.3%)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 시, 고성장 첨단산업으로의 사업 전

환은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PBR 1.0배 목표는 목표 ROE 8%를 감안

한 보수적인 현실적 목표치로 판단, 배당성향 목표(20%)는 상장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

나, 향후 신사업 투자 지속으로 순이익의 50%를 CAPEX에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실적으로 타당한 목표치로 판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억원) 2,812 2,571 2,209 2,614 3,450 
YoY(%) 16.2 -8.6 -14.1 18.3 32.0 

영업이익(억원) 81 45 2 49 94 

OP 마진(%) 2.9 1.7 0.1 1.9 2.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8 12 -47 7 36 

EPS(원) 184 78 -315 40 185 
YoY(%) -34.4 -57.8 적전 흑전 358.3 

PER(배) 39.9 109.5 N/A 153.7 33.5 

PSR(배) 0.4 0.5 0.8 0.4 0.3 
EV/EBITDA(배) 12.0 17.3 32.5 14.6 10.0 
PBR(배) 1.3 1.5 2.1 1.0 1.0 

ROE(%) 3.4 1.4 -5.8 0.7 2.9 
배당수익률(%) 0.3 0.3 0.2 0.5 0.5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21) 6,210원 

52주 최고가 16,894원 

52주 최저가 5,730원 

KOSDAQ (9/21) 836.27p 

자본금 45억원 

시가총액 1,191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6억원 

외국인지분율 4.65% 

주요주주 대동공업 외 5 인                      51.34%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4 -55.9 -41.1 

상대주가 3.9 -38.7 -39.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시 법인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

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

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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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연혁 

농기계와 자동차, 산업기계의 

기어 부품·모듈 생산 업체 

대동기어는 1947년 대동(당시 대동공업사)이 설립되면서 사내 치차과(기어 생산 부서)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 이 부

서가 별도 법인 '대동농기기어주식회사'로 분사되면서 설립되었다.  

이 시기 정부가 중공업 전반의 국산화·육성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대동기어 역시 농기계에서 축적된 기어 역량을 자동

차와 산업기계 등 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갔다. 1978년 자동차부품 전문공장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4년 자동차 변속

기 기어류를 개발했다. 1995년에는 진주에서 사천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같은 해 산업기계용 감속장치를 개발, 1997

년 트랙터 밋션 조립라인을 설치·양산, 2005년 6월 대동기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서 파워트레인 기술을 내재화

해나갔다. 

 

이후 자동차 부품 납품에도 주력하며 수주를 확대해 나갔다. 2007년 현대차 전륜6속 기어를, 2013년에는 현대트랜시

스의 DCT7속 기어를 개발 및 양산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완성차 조립공장 제2공장을 준공, 2020년 2월 본격

적인 양산에 착수하며 생산시설을 확장하였다. 이후에도 2022년 현대트랜시스向 전동차 파킹기어, 2023년 현대트랜

시스 TMED-Ⅱ SUN GEAR·HUB·자동차 변속기용 기어, 2024년 현대트랜시스 ROTOR ASS'Y 등 11종(1.2조 원), 

2025년 현대트랜시스 EV & EREV 핵심 기어 모듈 부품을 각각 수주하면서, 2025년 누적 수주액 1.7조 원을 달성했

다. 

 

대동기어 연혁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개요

1973.05.29 

1976.02.21 

1978.07.05 

1979.03.10 

1979.06.20 

1983.06.09 

1988.07. 

1991.05.10 

1994.10. 

1995.03. 

1995.08. 

1996.12.06 

1997.06.30 

1999.09.01 

대동농기기어주식회사 설립 (자본금2억) 

한국기어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자동차부품 전문공장 지정 

국가 중요기간 산업체 지정 

자동차 밋션 가공시설 도입 (USD420만) 

대동기어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농업용기계의 트랜스미션 조합 개발 

주식 장외시장등록 (등록번호85호) 

자동차 변속기 기어류 개발 

공장이전(진주→사천) 

산업기계용 감속장치 개발 

자율교정 검사기관 지정 

트랙타 밋션 조립라인 설치 및 양산 

대통령표창 수상 (통계의 날) 
 

2004.01.12 

2004.11.30 

2005.06.23 

2005.07. 

2005.11.28 

2007.07. 

2011.10.31 

2012.01.20 

2013. 

2013.10.17 

2015.03.10 

ISO/TS 16949 인증 획득 (영국 LRQA) 

제41회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대동기어㈜ 기술연구소 설립 

GMK 변속기 기어류 개발 

ISO 14001 환경경영 인증 획득 (영국 LRQA) 

현대차 전륜6속 기어 개발 

열처리공장 별도신축 

뺏지로 등 열처리 시설 증대 

현대트랜시스 DCT7속 기어 개발 및 양산 

OHSAS 18001 인증획득 

GM Global '2014년 SOY' 수상 

(Supplier Of the Year) 
 

2019.11.09 

2020.02.11 

2021.04.01 

2021.08.01 

2022.04.01 

2022.07.01 

2023.07.10 

 

2024. 

2025.04.21 

2025.07.02 

2026.05.07 

완성차 조립공장 제2공장 준공 

제2공장 SSL 및 완성차 양산 

폭스바겐 향 자동변속기 부품수주 및 개발 

UTV(다목적운반차량) 양산 

전동차 부품 수주(파킹기어) 

두산밥켓 트랙터 T/M, F/A 수주 

현대트랜시스 TMED-Ⅱ SUN GEAR, HUB,  

자동차 변속기용 기어 수주 

현대트랜시스 ROTOR ASS'Y 등 11종 신규수주 

현대트랜시스 EV & EREV 핵심 기어모듈 부품 수주 

농기계밋션 외장품 비전검사 시스템 도입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1973~1999 2000~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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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1H26 기준 매출비중  

농기계 49.2%, 자동차 43.5% 

산업용 7.3% 

대동기어는 P/T(Power Transmission, 동력전달장치)를 생산한다. 동력전달장치는 엔진/모터 → 변속·감속 장치 → 샤

프트(축) → 디퍼런셜(좌우 배분) → 휠 순으로 이동하는 동력을, 각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전달하는 모든 기계요소를 

통칭한다. 이 때 모빌리티별로 요구되는 토크(회전력, 차축을 돌리는 힘)와 rpm(분당 회전수) 수준이 다른데, 대동기어

는 저rpm·고토크 위주의 농기계 변속기어로 시작해 고rpm·저토크가 특징인 자동차, 건설기계의 변속기·감속기 기어

로 생산 범위를 확장해왔다. 주요 고객은 대동, 현대트랜시스, 두산모트롤 등이 있으며, 1H26 기준 내수 비중 69%, 해

외 수출 비중 31%로 국내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농기계용  

농기계는 자동차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무거운 차체와 짐을 싣고 움직여야 해서 저속·고토크의 변속기가 필요하다. 기

어의 회전 속도는 느려도 회전력은 강해야 하는 만큼, 대동기어가 생산하는 기어는 내구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기어 이

빨(치형)에 큰 힘이 걸려도 부러지거나 표면이 깨지지 않도록 이빨을 크게 설계하고, 표면 경도와 소재 강도를 높이는 

열처리 공정이 대동기어의 핵심 기술력이다. 

 

대동의 농기계용 기어 생산으로 출발한 만큼, 1H26 기준 농기계용 매출 비중이 49.2%, 대동향 매출 비중이 48.2%로 

가장 크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상위 농기계 업체와도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사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2) 자동차용 

내연기관차/HEV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토크는 작지만 속도가 중요해 고rpm에 대응할 수 있는 기어가 필요하다. 대동기어는 1994년 자

동차 변속기 기어류 개발에 성공한 이후 완성차·변속기 전문업체향 공급을 확대해왔고, 이후 2019년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이 합병해 출범한 현대트랜시스에도 지속적으로 기어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EV) 

내연기관차가 변속기로 엔진 회전수를 조절해왔다면, 전기차는 감속기 하나로 이를 대신하는 구조이다. 기어비는 맞물

린 두 기어의 잇수 비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에 따라 감속되는 정도가 정해진다. 변속기는 여러 기어비를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쓰는 반면, 감속기는 고정된 기어비 하나로만 구성돼 부품 수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다. 동시에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기어 자체에서 나는 소음(기어 노이즈)을 낮추는 정밀 가공 기술

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대동기어는 농기계 기어를 생산하며 큰 하중을 버티는 내구성·강도 노하우를 쌓았고, 내연기관차용 고rpm 기어를 생

산하며 정밀 가공·저소음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두 역량이 결합되며 현대트랜시스로부터 EV·HEV 관련 부품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약 403억 원 규모 유상증자 진행, 그 중 330억 원을 생산시설 확대에 활용하며 자동차용 부

품에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1H26 기준 자동차용 매출 비중은 43.5%이며, 주력 고객사인 현대트랜시스향 매출 비중은 25.3%이다. 기존 단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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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위주 납품에서 여러 부품을 하나로 합친 Ass'y(Assembly, 모듈) 단위 수주로 확대되고 있어,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3) 산업용 

건설기계 관련 제품으로는 굴삭기,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상부 구조물을 좌우로 회전시키는 선회 감속기와 건설기계의 

주행을 담당하는 주행 감속기가 있다. 두 제품 모두 건설기계 특성상 저속에서 큰 힘을 내야 하는 저rpm과 고토크 영

역의 감속기로, 농기계용 기어와 유사하게 내구성과 강도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작용한다. 산업용 제품은 전체 매출에

서 1H26 기준 7.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두산모트롤 등이 있다. 

 

농기계용 매출 추이  자동차용 매출 추이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별 매출 비중(1H26)  내수·수출 비중(1H26)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생산능력 

 대동기어는 2Q26 기준 약 4만 평 부지에 610여대의 기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H26 전체 사업부 평균 가동률은 

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H26말 기준 전체 수주잔고는 1.9조 원에 달하며, 이중 자동차(EV/HEV) 관련 누

적 수주잔고는 1조 6,195억 원까지 확대됐다. 자동차 부품은 한 번 수주하면 해당 차종이 단종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이렇게 쌓인 수주잔고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CAPA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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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동기어는 2026년 7~8월 4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조달자금은 시설자금 330억 원, 로봇 감

속기 연구개발 50억 원, 기타 운영자금 약 23억 원으로 배분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은 자체 조달을 계획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8년까지 자동차 관련 설비를 62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자동차용 감속기 생산 경험을 기반

으로 3Q26부터 RV(싸이클로이드) 감속기, 3Q27부터 하모닉 감속기 연구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빌리티·로봇용 

감속기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생산능력 및 가동률 현황  감속기 투자 계획 

 품목 
평균가동률 

(1H26, 시간 기준) 

생산능력 

(2025년 기준, 단위: 개) 

농기계 밋션, 앞차축 95.6% 50,096 

자동차 기어류 82.4% 11,534,255 

산업기계 감속기 98.2% 23,790 

합계  86.3% 11,608,141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2025년 자동차 부문 수주 현황 및 투자 계획    (단위: 억 원) 

수주시기 2024 2025 
합계 

부문 자동차 자동차 

고객사명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E 사  

수주 품목 
ROTOR ASS'Y,  

SUN GEAR 등 9건 
Output Shaft Sub Ass'y 1건 

CARRIER&DIFF ASS'Y,  

STEPPED PINION GEAR 등 5건 
모터 & 감속기 1건  

구분 EV/HEV EV/HEV EV/HEV EV/HEV  

총 수주액 10,712 1,442 2,350 467 14,971 

수주잔고 10,567 1,427 2,349 467 14,810 

총 투자금액 539 66 223 2 830 

총 투자기간 2024년 하반기~2027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2027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2028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 - 

기 투자금액 218 58 54 - 330 

투자예정금액 321 8 169 2 500 

생산개시일정(SOP) ’25.03~ ’25.11~ ’26.05~ ’26.2H~ -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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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현황 

최대 주주는 모기업 대동으로 

1H26말 기준 지분 44.74% 보유 

2Q26말 기준 대동기어의 최대주주는 대동으로 지분율 44.74%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5인을 포

함한 지분율은 51.34%이다.  

특수관계인으로 지분 4.54%를 보유한 2대 주주 김형철은 대동의 2대 김상수 회장의 장남이자, 대동의 3대 김준식 회

장의 형이다. 이외에도 김형철 부인 문임숙과 자녀인 김희연과 김하연, 그리고 김준식의 장녀 김성연 등 특수관계인 5

인의 합산 지분율은 6.6%이다. 

 

동사는 2024년부터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동화 모듈 부품 수주 대응을 위해 전기차 모듈 전용 생산라인 투자를 진

행 중이다. 총 투자비는 830억 원으로 旣투자비는 330억 원이며, 향후 잔여 투자비는 500억 원이다. 동사는 유상증

자를 통해 403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330억 원을 전동화 모듈라인 투자할 계획이다.  

유•무상 증자 이후 최대주주인 대동의 보유주식 수는 기존 4,021,060주에서 유상증자로 신주 1,548,324주, 무상증자

로 1,670,815주가 늘어 현재 총 7,240,199주로 증가하였으며, 지분율은 37.7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주현황(2Q26)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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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기계 시장: 구조적 내수 한계를 수출 주도형 구조로 전환  

농기계 내수는 경지 면적과 농업 

인구 감소로 저성장 국면  

동사가 영위하는 농기계 및 자동차, 산업기계(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및 트랜스미션의 생산은 대체로 농기

계 및 완성차, 건설기계 등의 특정모델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방산업인 농기계, 완성차, 건설기계 

업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매우 높은 사업 연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 농기계 산업의 전방 수요 기반인 농업은 경지 면적과 농가 인구의 구조적 감소로 인해 뚜렷한 저성장 국면에 직

면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월 발표한 2025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06년 180만ha에서 2025년 149.9만ha로 20년간 16.7%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CAGR) -1.0%씩 매년 추세

적인 감소세를 보인 결과이다. 논과 밭으로 구분해 보면, 논 경지면적은 2006년 108.4만ha에서 2025년 75.6만ha로   

20년간 30.2% 감소하며 전체 농경지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밭 경지면적은 2026년 71.6만ha에서 

2025년 74.4만ha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5년 21.6%였던 국토 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15.0%까지 축소되었으며, 농가 수 역시 같은 기

간 193만 호에서 97만 호로 절반이나 감소해 100만 호 선이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GDP 대비 농업 생산액 비

중은 1985년 10.7%에서 2024년 1.3%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아울러 국내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99.3%에 도달해 성

숙기에 안착하면서 농기계 신규 구매 유인이 약화되었고, 정부의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 확대 

역시 농가의 직접 구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농경지 면적 추이  국내 농경지별 면적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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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농기계 보유대수 0.2% 증가,  

벼농사 축소로 경운기, 이앙기는 

구조적 감소세이나, 사계절 다목적  

트랙터는 완만한 증가세로 전체 

판매의 70% 육박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198.3만 대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기종별로는 

영농 규모의 대형화 및 사계절 다목적 작업(밭갈이, 파종, 운반, 제설 등)이 가능한 트랙터 보유대수가 32.0만 대로 전

년 대비 1.2%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벼 재배 면적 축소와 농촌 고령화 여파로 특정 영농기에만 집

중 사용되는 경운기(50.8만 대, YoY -1.9%)와 승용이앙기(16.6만 대, YoY -2.9%)는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민들의 정부 융자 의존도가 높아 국내 농기계 실물 수요의 핵심 척도로 활용되는 농협중앙회의 '정부지원 농기계 융

자취급 판매실적'을 보면, 2026년 상반기 판매 대수는 총 12,002대로 전년 동기(12,756대) 대비 5.9% 감소하였다.  

총 판매 금액은 3,595억 원으로 전년 동기(3,648억 원) 대비 1.4% 감소에 그쳤는데, 이는 실질 수요인 물량(Q)은 축

소되었으나 제품의 대형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P)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상반기 판매액 중 

트랙터 비중은 2,492억 원(7,521대)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해 사실상 트랙터 한 기종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고 있

다. 트랙터, 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등 상위 4개 기종의 합산 비중은 전체 시장의 94.7%에 달한다.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 추이 

 
자료: 농축산부(2025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농기계 수출액은 2022년 팬데믹 

시기 북미 ‘Hobby Farm’ 특수로 

사상 최대치 기록 이후 엔데믹 

전환으로 2024년까지 감소세, 

2025년 13.67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 증가  

내수 시장의 구조적 위축과 정체에 대응하여 국내 농기계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일찍이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해 왔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농기계 수출액은 2000년 1.35억 달러, 2010년 4.3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가파른 성장 궤도에 진입하였다. 2020

년 10.27억 달러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코로나 시기 북미 시장의 '하비 파머(Hobby Farmer)' 특수에 

힘입어 2021년 14.74억 달러, 2022년에는 1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후 2023년(15.29억 

달러)과 2024년(12.18억 달러)에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역기저 효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할부금융 위축, 북

미 딜러망의 재고 과잉 누적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겪었으나, 2025년 들어 딜러 재고 소진 및 유럽·신흥국 판로 다변

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3.67억 달러로 반등에 성공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농기계 주요 제조업

체의 수출 비중은 과거 10년 전 40%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완벽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체질이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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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기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전체 농기계 수출액 중  

트랙터가 68.1% 차지,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95%로 절대적 비중 차지, 

북미시장이 수출의 75%로 편중 

2025년 국내 농기계 전체 수출액(13.67억 달러) 중 트랙터 수출액은 8.40억 달러로 전체의 68.1%를 차지해 사실상 

트랙터 단일 기종이 수출 성패를 결정짓는 구조이다.  

2025년 기준 전체 농기계 수출액 중 북미 시장 비중이 10.26억 달러로 75.0%를 차지해 절대적인 편중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유럽 시장이 1.71억 달러로 12.0%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7.0%), 대양주(3.0%), 중남미 및 

아프리카(각 1.0%) 순으로 형성되었다. 북미와 유럽 2대 거점의 합산 수출 비중은 87.0%에 달한다.   

 

2025년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5~50마력(HP)이 51.0%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50~100마력

이 29.0%, 25마력 이하 소형이 15.0%를 차지하였다. 즉,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95.0%를 차지

하는 반면, 고부가 영역인 100~175마력 중대형 기종은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의 최대 판로인 대미 농기계 수출은 과거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 받아왔으나,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농업용 트랙터 및 부

품이 포함되었다. 이후 2025년 하반기 25% 상호관세 적용을 거쳐 2026년 6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관세 장벽과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대미 수출 물량(Q) 확대를 제약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출비중(2025)  국내 트랙터 지역별 수출비중(2025) 

 

 

 
자료: 관세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관세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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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수입액은  

5.74억 달러로 5.9% 증가,  

트랙터 수입은 100마력 이상 

중대형이 56% 차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농기계 수입액은 5.74억 달러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원화 

금액 기준으로는 8,15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트랙터 수입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대비 22.1% 증가해 전체 농기계 수입증가

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별 트랙터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100~175마력이 43.0%, 175마력 이상이 13.0%

로 100마력 이상의 중대형 기종 비중이 56.0%에 달해, 중소형 위주인 국내 수출 구조와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수입 비중은 독일産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産(32.8%), 영국産(16.5%), 프랑스産(9.7%) 順이었다.  

독일産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국내 대규모 영농 및 축산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은 존디어(John Deere)의 중대

형 트랙터가 독일 만하임 공장에서 직수입되기 때문이며, 일본産은 구보다(Kubota)와 얀마(Yanmar), 영국産은 CNH 

뉴홀랜드(New Holland) 제품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농기계 시장은 대동, TYM, LS엠트론 등 3社가 80% 이상

을 과점하고 있으나, 직판 체계를 갖춘 구보다(한국구보다)와 얀마(얀마농기코리아)의 국내 합산 매출이 2025년 기준 

4,600억 원에 이르는 등 外産 업체의 내수 잠식 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내 트랙터 지역별 수입비중(2025)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입비중(2025) 

 

 

 
자료: 관세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관세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농기계 시장: 구조적 성장 동력과 북미 사이클 조정  

전세계 농기계 시장은 2025년 

1,869억 달러에서 2035년 

3,509억 달러로 CAGR 6.5% 

성장 전망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2025년 1,869억 달러(265조 원)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여 3,50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아태지역은 글로벌 최대시장으로 2025년 1,125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35년까지 

연평균 6.8% 성장해 글로벌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과 기계화율 

상승이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미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5년 206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11.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지역은 대형 농가 중심의 고성능/자동화 트랙터 교체 수요 및 정밀농업

(Precision Ag) 솔루션 채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수는 현재 82억 명에서 2050년에는 약 97억 명에 육박함에 따라 식

량 생산량을 현재 대비 약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이처럼 식량 생산량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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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 영향으로 육류나 사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더해 경작 가능

한 토지와 농업용수 확장이 한계에 달해 있어 생산량 증가의 80~90% 이상은 신규 개간이 아닌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 세계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및 무인 자동화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 규모 전망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북미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Hobby Farmer 특수 이후 역기저 

효과, 고금리, 곡물가 약세, 재고 

과잉으로 수요 둔화 국면   

국내 농기계 제조사들의 핵심 수출 지역인 북미 시장은 2020~2022년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 확산과 교외 주택 정원 

및 소규모 농장을 가꾸는 ‘하비 파머(Hobby Farmer)’ 특수에 힘입어 가파른 호황을 누렸다. 국내 농기계 수출액은 

2020년 10.27억 달러에서 2022년 1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나, 엔데믹 진입 이후 역기저 효과,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할부금융 조달 비용 상승, 곡물 가격 약세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현지 딜러망의 재고 

과잉이 겹치며 2023년 15.29억 달러, 2024년 12.18억 달러로 급격한 조정 국면을 겪었다.  

 

미국 장비제조업협회(AEM)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누적 기준 미국의 2WD 농업용 트랙터 판매량은 10.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하였다. 마력대별로는 40마력 이하가 6.8만 대(YoY -15.0%), 40~100마력이 2.8만 대

(YoY -6.3%), 1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가 8,513대(YoY -15.5%)로 전 기종에 걸쳐 침체가 지속되었다. 글로벌 1위 기

업인 존디어(Deere & Company)의 북미 트랙터 판매량 역시 2021년 35.0만 대 정점에서 2025년 22.2만 대로 4년 

연속 급감(36.5% 감소)하였다.  

  

북미 2WD 농업용 트랙터 판매 추이  존디어 북미 트랙터 판매량 추이  

 

 

 
자료: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존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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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기계 3사 합산 미국 

수출액은 2025년 기준 1조 

8,537억 원으로 22.8% 

증가하며, 2022년 호황 수준 육박 

그러나 이러한 시장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국내 농기계 3사(대동, TYM, LS엠트론)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바

탕으로 북미시장 M/S를 확대하고 있다. 2025년 국내 3사의 북미 합산 매출액은 1조 8,537억 원으로 전년(1조 5,099

억 원) 대비 22.8% 급증하며 2022년 호황기 수준에 육박하였다. 미국 국제무역위(USITC)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50

마력 이하 트랙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2025년 45.7%(수입액 3.1억 달러)를 기록, 전통적 강자였던 일본산

(39.7%, 2.69억 달러)을 추월하고 시장 1위 공급국으로 도약하였다. 50~100마력대에서도 한국산은 일본(37%)에 이

어 26%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며 100마력 이하 중소형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3사 합산 미국 수출액 추이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북미 50마력 이하 트랙터 국가별 수입비중 추이   북미 50마력 이하 트랙터 주요국 수입액 추이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사의 농기계 매출은 모기업 

대동의 글로벌 업황에 연동하나,  

최근에는 대동의 북미 매출 증가 

불구, 중대형 고마력 농기계 위주 

동사의 파워트레인 수요는 위축  

동사의 농기계 부문 매출은 대부분이 모기업인 대동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동의 글로벌 업황과 완벽히 동조화되고 있

다. 동사의 농기계 부문 매출은 2023년 1,808억 원을 정점으로 2024년 1,530억 원, 2025년 1,141억 원으로 2개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모기업 대동의 북미 시장 점유율 상승 및 북미 매출 반등(2025년 북미 매출 8,647억 원, YoY 

+14.9%)에도 불구, 동사의 농기계 매출이 역성장한 이유는 양사 간 주력 생산기종의 차이에 기인한다. 동사는 트랙터 

파워트레인 중에서도 주로 중대형 고마력 트랙터에 탑재되는 핵심 트랜스미션 부품을 중점적으로 양산·공급하는 구조

를 지니고 있다. 반면 최근 수년간 대동의 북미 시장 성장을 견인한 주력 볼륨 모델(Volume Model)은 25~50마력급 

위주의 중소형 컴팩트 트랙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사가 주력하는 고마력 트랙터 수요가 위축

되면서, 대동기어의 고마력 파워트레인 납품 물량이 정체되는 일시적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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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북미 중대형 시장 공략과 

중대형 시장 위주의 유럽시장 판로 

다각화는 동사의 고마력 부품 수요 

확대에 우호적 환경  

그러나 향후 글로벌 전방 환경은 대동기어의 농기계 부문 매출에 구조적인 반등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업 대동은 기존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위주의 포트폴리오 한계를 극복하고 대당 판가(ASP)와 마진을 방어

하기 위해, 60~70마력대 RX 시리즈 신모델 및 142마력급 레벨4 AI 자율주행 트랙터(HX 시리즈)를 앞세워 북미 고마

력 트랙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대동이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유럽 시장

은 60마력 이상 중대형 세그먼트가 전체 트랙터 수요의 7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마력 중심 시장이다.  

대동의 유럽 매출액은 2024년 1,004억 원에서 2025년 2,2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

도 832억 원(YoY +108.3%)의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동은 독일 거점 딜러망을 확충하며 2028년까지 유럽 매

출을 5,000억 원(3.5억 유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모기업 대동의 전략적 방향성이 '북미 중소형 중심'에서 '북미·유럽을 아우르는 100마력 이상 중대형·고부

가 트랙터'로 전환됨에 따라, 고마력 파워트레인 생산에 특화된 대동기어의 트랜스미션 부품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친환경차 시장 전망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연 연속  

400만대 생산체제 유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23년 424.4만 대, 2024년 412.8만 대에 이어 2025년 

410.2만 대(YoY -0.6%)를 기록하며 3년 연속 400만 대 생산 체제를 유지하였다. 2026년 상반기 생산량 역시 211.1만 

대로 전년 동기 수준을 기록하였다. 1H26 기준 주요 완성차 업체별 생산 점유율은 현대차 42.5%(89.7만 대, YoY -

4.8%), 기아 39.9%(84.3만 대, YoY +3.0%), 한국지엠 13.2%(27.8만 대, YoY +10.6%), KG모빌리티 2.6%(5.5만 대), 

르노코리아 1.7%(3.6만 대), 타타대우 0.1%(0.3만 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360억 달러의 견조한 실적

을 기록하였다. 특히 완성차 수출액 중 친환경차 수출액은 2024년 232억 달러에서 2025년 258억 달러로 성장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124억 달러) 대비 23.9% 급증하였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 역시 

1H25 42.3만 대에서 1H26 53.3만 대로 26.1% 크게 확대되며 한국 자동차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내수판매  국내 자동차 수출 & 수입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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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성장둔화에도 불구,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최근 5개년간 

연평균 29% 성장, 친환경차 

비중은 2020년 12%에서 1H26 

58.3% 기록하며 과반 돌파  

국내 완성차 내수 시장은 구조적인 친환경차 전환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2016년 6.9만 대(내수 비중 3.7%)에 불

과했던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현대 아이오닉, 기아 니로 등 전용 모델의 흥행과 함께 2018년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12.5만 대)하였다. 이후 2019년 SUV 모델 확산 및 정부 보조금 사업 본격화에 힘입어 2020년 22.7만 대에서 

2025년 81.3만 대(YoY +25.1%)로 최근 5개년간 약 3.6배 급증(연평균 성장률 CAGR 29.0%)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M/S)은 2020년 12.0%, 2022년 26.2%, 2024년 40.0%를 거쳐 2025년 48.4%

까지 수직 상승하였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이 49.5만 대로 전년 동기(38.4만 대) 대비 28.6% 급증하였으며, 이

에 따라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58.3%에 도달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돌파하였다. 2023~2024년 글로벌 전

기차 수요 둔화(캐즘) 국면에서는 하이브리드(HEV)가 시장 성장을 방어하였으며, 2025년 이후에는 보급형 전기차 라

인업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개선에 힘입어 순수 전기차(EV) 판매량이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

기차 내수 판매량은 21.6만 대로 전년(14.2만 대) 대비 52.1% 급증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는 20.1만 대로 전년 동기

(9.2만 대) 대비 118.0% 폭증하며 하이브리드(1H26 28.4만 대)와 함께 친환경차 시장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차 내수판매 & 친환경차 M/S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통상부는 2035년 신차보급의 

90%를 친환경차로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비전으로 1) 2030년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 진입, 2) 2035년 신차의 90%를 

친환경차로 대체 보급, 3) 미래차 전문 인력 7만 명 육성, 4) 미래차 전문 기업 200개 지정 및 육성 등을 설정하고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플랫폼 통합 전략은 부품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개선

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내연기관 체제에서는 1~2개 완성차에 단순 부품(샤프트, 단품 기어 등)을 납품하는 수직계열화된 중소 부품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플랫폼 통합 및 부품 모듈화 추세에 따라 단품 공급업체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반면 고도의 품질 

데이터와 자동화 조립 역량을 통해 완성차 OEM 및 핵심 Tier-1(현대트랜시스 등)에 파워트레인 모듈 단위로 직납할 

수 있는 대형 부품사 중심으로 수주가 집중되는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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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및 Tier 1 부품사들은 

원가절감과 플랫폼 통합 목적으로  

부품 모듈화 확대 추세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준 2024년 말 1차 협력업체 수가 685개사이며,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이 54.9%(376개사)에 달한다. 전체 부품사 매출 중 현대차그룹향 OEM 납품비중이 68.5%에 육박하는 등 완성

차 업체를 정점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부품사의 가격 협상력을 제약하고 납품단가 인하(CR) 압

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완성차 및 주요 Tier-1 부품사들이 개발비 절감과 플랫폼 통합

을 목적으로 주요 부품에 대한 모듈화(Modularization)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 기

어, 샤프트 등 개별 단품을 조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정밀 가공품과 케이스, 베어링, 클러치 등이 통합 결합된 모듈 

단위로 부품 조달 체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 가공에 머무르는 영세 부품사에는 위협 요인이지만, 조립·검

사 자동화 설비와 정밀 품질 제어 역량을 갖춘 대형 부품사에게는 차량 1대당 납품 단가를 상승시키는 기회 요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캐즘 

구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2023년 32.7%에서 2024년 26.1%, 2025년 21.5%로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리어답터 중심의 초기 시장에서 대중 소비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단절 현상인 '캐즘

(Chasm)'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의 지연, 차량 화재 관련 안전 우려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축소가 주요 원인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25년 7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발효되면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 시절 IRA에 근거했던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 

지급 종료 기한이 2032년에서 2025년 9월 말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보편 관세 리스

크가 상존하면서 전기차 단기 수요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유럽 역시 EU-미국 간 통상 갈등과 각국 재정 부담에 따

른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 성장률 추이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는 파워트레인 부품사에는 

기회요인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응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과도기적 대안으로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및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전략적 선회를 택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엔진

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면서 후륜에 독립적인 모터를 장착해 주행 효율을 높이는 전동식 사륜구동(e-AWD) 시스템 채

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및 e-AWD 차량은 내연기관 변속기용 정밀 기어 세트뿐만 아니라 모터의 고속 회

전을 조절하는 전용 감속 기어 및 차동장치(Differential) 모듈을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파워트레인 부품사 입장에서는 

공급 품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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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친환경차 계획 

 
자료: 현대차 2025 Investor Day 자료 발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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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부품 수주로 수주잔고 2조 원 육박   

1H26말 기준 수주잔고 2조 원 육박, 

현대차그룹 전동화 모듈 수주비중이  

81%로 1.6조 원 육박  

동사는 설립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정밀 기어 가공기술과 대규모 열처리 일관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과거 ‘농기계용 

트랜스미션 부품기업’라는 전통 제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모듈화 부품 공급

을 담당하는 핵심 밸류체인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동사의 외형 성장은 이미 확보된 2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주 잔고와 공격적인 생산 인프라 확충으로 이미 가시화 

단계이다. 동사는 2024년 현대차 및 현대트랜시스로부터 2025년부터 2036년까지 12년간 공급되는 1조 2,398억 

원 규모의 전기차 구동 시스템 핵심 모듈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연간 신규수주 4,603억 원 

중 현대트랜시스로부터 2,112억 원의 차세대 친환경차 모듈을 추가 수주하여 2025년말 누적 수주잔고 1.7조 원 중 자

동차 부문 누적 수주잔고로만 1조 4,510억 원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상반기에는 현대트랜시스의 EV 감

속기용 모듈 어셈블리 수주계약(1,385억 원)를 포함해 2,628억원을 추가 수주함으로써 2026년 상반기말까지 확보한 

누적 수주 잔고만 1조 9,628억 원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며 전례 없는 수주실적을 확보하였다. 전체 수주잔고 중 

현대차 및 현대트랜시스向 전동화 모듈 부품 수주액은 1조 5,895억 원으로 81%를 차지한다. 동사는 하반기에도 약 

3,000억 원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주잔고는 약 2.2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사는 이러한 대규모 수주 물량을 실제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 설비 구축 또한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사는 경남 사천 본사 사업장 내에 현대차·현대트랜시스 전동화 부품 전용 20개 신규 생산라인(Rotor Assembly, 

Output Shaft, Differential gear 조립라인 등)을 구축 중이며, 2026년 상반기 기준 공정률은 80%를 상회하여 연내 

시험 양산 및 최종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은 총 830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旣투자

액은 330억 원이며, 향후 500억 원 잔여 투자비 중 330억 원을 지난 7월 실시한 유상증자 대금(403억 원)으로 충당

하고, 나머지 17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030년 매출액 목표 1조 원 中 

자동차(EV) 부문이 67% 차지, 

자동차 부문 연평균성장률(CAGR)은 

48%로 고성장세 전망  

2026년 상반기 중 전동화 모듈 부문 매출액은 약 12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연간으로는 270억 원, 2027년

에는 750억 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사는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를 통해 2030년 매출액 목표 1조 원 중 농기계 

부문을 3,349억 원, 전기차 부문을 6,711억 원으로 전망하여 자동차부문 매출비중은 2025년 43%에서 2030년 

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전망대로라면 동사의 자동차 부문 매출액은 2025년 949억 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CAGR) 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동기어-현대트랜시스-현대기아차로 

이어지는 전동화 밸류체인의 독과점적 

지위 선점  

이번 대규모 수주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플랫폼의 2세대 전환’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

이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 처음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선보인 

이래 아이오닉 5/6, EV6/9 등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글로벌 Top Tier EV 메이커

로 부상했다. 그러나 향후 2026년부터 2030년대까지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주도권이 소형부터 대형 SUV, 제네시스 

럭셔리 라인업까지 전 차급을 아우르는 2세대 승용 전용 플랫폼 ‘eM’과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전용 플랫폼 ‘eS’, 그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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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플랫폼이 이끌게 된다. 

동사가 확보한 대규모 전동화 수주 물량의 대다수가 바로 이 차세대 통합 전동화 아키텍처(eM·eS 및 EREV)에 탑재되

는 핵심 구동 부품군이다. 이는 동사가 ‘대동기어-현대트랜시스-현대차·기아’로 이어지는 배타적이고 견고한 전동화 밸

류체인의 핵심 1차 협력사(Tier-1 Partner)로 완벽히 락인(Lock-in)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트랜시스가 현대기아차그룹

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담당하고, 동사는 모터 동력을 휠로 전달하는 Output Shaft, 전·후륜 액슬(F/R Axle) 모듈, 플

랫폼 감속기 모듈, 구동 Rotor Assembly 등 극한의 내구성과 정밀 공차가 요구되는 핵심 모듈 패키지를 전담 공급하

는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였다. 

  

과거 농기계 단품 위주에서 고부가 

전동화 모듈 부품 전환,  

농기계 전통산업에서 고성장 

전동화 플랫폼 모듈 부품기업으로  

주가 리레이팅 기대  

동사는 그동안 자동차 내연기관 및 농기계용 단순 ‘단품(Single Part)’ 위주로 공급해왔으나, 향후에는 시스템화된 ‘고

부가가치 전동화 모듈(Module)’로 제품군이 고도화되면서 수익성이 한단계 레벨업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모듈화 부품은 단품 대비 평균공급단가(ASP)와 마진율이 월등히 높아 사천 공장의 전기차 모듈 부품 전용라인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동사는 모회사 대동의 Captive 농기계 업황 변

동성(계절성)에 종속되던 과거의 사업 구조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준 49% 수준이던 

대동(농기계) 외 Non-Captive 매출 비중은 신규 전동화 라인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6년 56%, 2027년 60%를 거

쳐 2030년 70%까지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이 Non-Captive 매출이 과거 주력 캐시카우였던 농기계 

부문 매출을 역전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동사가 최소한 향후 10년 이상 현대차그룹의 주력 EV 볼륨 모델과 함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공급망 지위를 

확보한 만큼, 동사의 주가 밸류에이션 역시 저평가된 전통 농기계 부품주 영역을 벗어나 글로벌 전동화 플랫폼 모듈 기

업으로 급격히 재평가(Re-rating)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기어 2030 전기차 부문 매출액 목표 

 
자료: 대동기어 유상증자 투자설명서 참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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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전동화 모듈 부품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대동기어 수주잔고 추이  고객사별 수주잔고 비중(1H26말 기준)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로봇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개발 본격화   

50여년간 축적된 농기계 및 자동차용  

고정밀 기어 제조 및 구동 모듈화 기술 

기반으로 로봇 감속기 및 액츄에이터 

시장 진출 본격화  

동사는 사천공장에 구축된 기어가공 라인과 열처리 설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정밀가공 기술력를 바탕으로, 로봇용 정

밀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 자금(403

억 원) 중 전동화 모듈 부품 투자용 시설자금 330억 원을 제외한 운영자금 가운데 50억 원을 산업용 로봇 핵심 부품

인 RV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로봇 제조원가의 약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일본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70% 내외를 과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도 자국의 거대시장 

수요와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산화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1)협동로봇 및 휴머노이드 관절용 초정밀 하모닉 감속기, 2)수직다관절 로봇 

1~3축 고하중用 RV 감속기, 3)그리퍼(Gripper) 및 보조축用 정밀 유성 감속기 등 3대 감속기 풀 라인업을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며, 감속기에 모터와 MCU(Micro Controller Unit)를 일체형으로 결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도 개발

하여 기존 파워트레인 부품기업에서 ‘Mobility & Robot Hardware Platform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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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자회사 대동모빌리티와 

대동로보틱스를 통해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필드로봇 

등 감속기 부문 Captive 특수 기대  

대동그룹의 강력한 '로보틱스 얼라이언스'와 산업용 필드로봇 투자도 동사의 정밀 감속기 수요에 유례없는 Captive 특

수(特需)를 제공할 전망이다. 대동그룹은 단순 농기계 조립사를 넘어 '농업 Physical AI 및 자율작업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로봇 부문 핵심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와 대동로보틱스가 있다. 특히 대동로

보틱스는 GS건설, 포스코그룹, 나우IB캐피탈 등으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건설업, 제

조업, 물류업 현장에 투입될 비정형 특화 AI 필드로봇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다. 더불어 국내 Top Tier 로봇 메

이커인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애그로이드(Agroid)'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하고, 레인보우로보

틱스의 양팔형 휴머노이드 상체에 대동의 하부 자율주행 구동체를 결합한 프로토타입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동그룹-레인보우로보틱스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 MOU   대동로보틱스 운반로봇 RT100: 에그로이드(Agroid)의 하부 구동체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동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보틱스 핵심 부품사로 리레이팅 

기대 

동사의 로봇 감속기 및 액추에이터 시장 진출은 그동안 농기계 및 자동차(내연기관)용 파워트레인 부품 공급사라는 성

장 정체 국면의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나, ‘정밀 구동 매커니즘을 내재화한 로보틱스 핵심 부품사’로서 시장의 밸류

에이션 멀티플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기어 로봇사업 추진 계획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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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기업가치제고 계획 본격화 

Vision 2030 밸류업계획 발표,  

2030년 매출액 1조 원 목표,  

PER 10배, PBR 1.0배, ROE 8% 

목표  

동사는 지난 5월 공식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중장기 외형 성장과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을 포함하

는 향후 5개년 로드맵 Vision 2030을 구체화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정상화 비전이다. 계획에 따르면, 동사는 2025년 

2,209억원인 매출 규모를 2026년 2,710억 원, 2027년 3,500억 원을 거쳐 2030년까지 1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이 35.3%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현대차그룹 EV 모듈 수주를 포함하여 旣확보된 2조 원에 육

박하는 수주잔고가 본격적인 양산 매출로 전환되고 고수익 제품 믹스가 반영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동사는 매출성장을 통해 그동안 低수익 구조에서 탈피하여, 2030년까지 PER 10배, ROE 8.0%, PBR 1.0배를 달성하겠

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동사는 당기순이익이 47억 원 적자로 PER 산출이 불가하였으

며, ROE는 -5.8%, BPS는 5,266원으로 PBR은 2.1배를 기록하였다. 동사의 2026년 상반기말 자본총계는 769억 원을 

기록했으며, 7월 유상증자를 통해 403억 원이 반영되면 연말 자본총계는 1,195억 원으로 추정되어 現 시가총액(1,212

억 원)을 감안할 경우 PBR은 1.0배 수준이다.  

동사의 최근 3개년간 PBR 밴드는 최저 0.7배에서 최고 3.6배 구간에서 형성되었으며, 3개년 평균 PBR은 1.7배, 2025

년말 기준 PBR이 2.1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가 2030 Vision으로 제시한 PBR 1.0배 목표는 목표 ROE 8%를 감

안한 산술적으로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사가 기존 농기계 부품 기업에서 향후 

모빌리티 & 로봇 부품 공급사로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2027년부터 신사업이 본격화되면 주가는 PBR 1.0배 이

상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FCF의 50% 한도 내에서 

배당성향 20%까지 점진적 확대 

 

주주환원정책으로 동사는 지난 24개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해 수익성에 상관없이 주주친화적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이번 기업가치제고 계획에서 동사는 향후 창출되는 당기순이익의 20%까지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이를 잉

여현금흐름(FCF)의 50%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순이익 100%를 기준으

로 배당 20%, 임직원 성과급 30%, 차세대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CAPEX 재투자 50%로 설정한 자본 배분 구조는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한 실적 턴어

라운드, 정밀 감속기 기반의 로봇 부품 신사업 모멘텀, 그리고 기업가치제고 계획이 더해지면서 향후 주가는 전통적인 

농기계 및 자동차(내연차) 부품 공급사라는 저평가 인식, 코스닥 스몰캡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기업가치 리

레이팅을 이끄는 확실한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가치제고 계획 2030 Vision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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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제고 계획 2030 매출액 목표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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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실적 분석 및 연간 전망  

1H26 매출액 1,264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달성,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자동차 부문 

외형 증가로 턴어라운드 시현 

동사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264억 원(YoY +5.5%), 영업이익 2억 원(YoY -72.8%, OPM 

0.2%), 당기순손실 -14억 원(전년 동기 -37억 원 대비 적자 축소)을 기록하였다. 전방 북미 농기계 시장의 수요 둔화 

및 재고 조정 여파로 주력 품목인 농기계용 부품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현대트랜시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직납 

확대와 산업기계용 감속기 매출의 가파른 성장이 전사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1분기에는 매출액 593억 원(YoY -2.2%), 영업손실 -14억 원(적자 전환)을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

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매출액 670억 원(YoY +13.4%), 영업이익 16억 원(YoY +360.8%, OPM 2.5%)으로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현하였다. 2분기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상반기 누적 영업흑자(2억 

원)를 방어하였다. 지역별로는 내수 매출이 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소폭 증가한 반면, 수출 매출은 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비중은 1H25의 31%에서 1H26에는 32%로 상승하며 해외 

납품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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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26 농기계 부문 매출비중 50% 

하회, Captive 의존도 완화,  

자동차 및 산업용 부문 외형 증가로 

Non-captive 매출비중이 

캐시카우인 농기계 부문 추월  

상반기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구조적 변화는 모기업 대동向 농기계 비중 축소와 Non-captive 고객사向 매출 확대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이다. 상반기 농기계 부문 매출액은 62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하였다. 전방 

수요 부진에 따라 대동向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63억 원(-9.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핵심 캐시카우인 농기계 부문 매출비중은 1H25 57.1%에서 1H26 49.2%로 하락해 처음으로 50%를 하회하였다. 대

동向 매출 비중 또한 1H25 55.1%(661억 원)에서 1H26 48.2%(609억 원)로 6.9%p 낮아져 Captive 고객 의존도가 

완화되었다. 자동차 부문 매출액은 55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현대차·기아

의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및 하이브리드 감속기 기어, DCT 2/3단 신규 라인 수주 물량이 본격 반영되며 뚜렷한 성장세

를 이어갔다. 특히 핵심 고객사인 현대트랜시스向 매출은 1H25 222억 원에서 1H26 31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 급증하였으며, 전체 매출 내 비중은 18.5%에서 25.3%로 6.8%p 대폭 상승하였다. 건설기계 위주 산업용 부

문 매출액은 9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9.3%(+53억 원) 증가하여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 Non-captive(대동 外) 매출비중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상반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비증설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감소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5.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설비 증설에 따른 감가

상각비 증가, 원소재 매입단가 상승, 외주가공비 확대로 인한 매출원가율 악화에 기인한다.  

1H26 매출원가는 1,19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여 매출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상반기 매출원가율은 

94.4%로 전년동기 94.0%에서 0.4%p 상승하였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따르면 첫째, 미래 모빌리티 및 전동화 부

품 전용 라인 신축·개조 투자로 건설중인 자산이 본계정(기계장치 등)으로 대체되면서, 제조원가 내 감가상각비가 

1H25 36.2억 원에서 1H26 43.2억 원으로 19.2%(+7.0억 원) 증가하였다. 둘째,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 586억 원

에서 675억 원으로 15.2%(+89억 원) 증가하였다. 셋째, 신규 차종 및 부품 양산 셋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주용역비

(1H25 318억 원 → 1H26 335억 원) 및 제조 인건비(85억 원 → 103억 원) 증가 등 고정성 경비가 동반 증가했다.   

상반기 판관비는 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4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류비 상승(2억 원) 및 신규 양산 모

델 대응에 따른 판매보증충당부채 전입액(2억 원) 반영이 주원인이다. 한편,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원가(이자비용 28

억 원) 부담이 지속되었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파생상품부채(전환권) 평가이익 17억 원이 금융수익으로 반영되면서 세

전손실 및 당기순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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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말 수주잔고 2조 원 육박, 

현대차/현대트랜시스의 차세대 

전동화 모듈 부품 비중이 81% 차지 

동사의 상반기말 수주잔고는 1조 9,628억 원으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수주잔고가 2조 원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보인

다. 2024년 현대차/트랜시스로부터 차세대 전동화 모듈 부품을 1조 2,398억 원에 수주한데 이어, 2025년에는 4,602

억 원을 추가로 수주해 기말 수주잔고가 1.7조 원에 달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 추가로 2,628억 원을 수주하여 상반

기말 수주잔고가 거의 2조 원에 육박했다. 수주잔고 중 현대차그룹(현대차/트랜시스) 수주잔고는 총 1조 5,895억 원으

로 전체 수주잔고의 81%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모기업 대동, 북미 농기계 A社, 국내 건설기계 D社, 일본 소형 모빌리

티 E社 등이 19%의 수주잔고를 차지했다. 동사는 2026년 연간 총 신규수주를 5,000억 원 이상 전망하고 있으며, 하

반기에도 약 3,00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 매출액 2,614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으로 상저하고 

패턴 예상  

동사의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614억 원(YoY +18.3%), 영업이익 49억 원(YoY 흑자 지속, OPM 1.9%)으로 전

망된다. 특히 하반기 예상 매출액은 1,350억 원(YoY +33.5%), 영업이익은 47억 원(YoY 흑자전환)으로 상저하고 패턴

이 유력하다. 하반기에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2분기에 이어 원가율 정상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

이다. 현대트랜시스向 EV/EREV 부품 및 사우디 Ceer向 전기차 모터 로터/감속기 신규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자동차용 매출은 3Q26 350억 원, 4Q26 380억 원으로 레벨업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旣집행된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빠르게 상쇄할 것이다.  

동사는 지난 7월 완료된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403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차입

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기 기준 28억 원에 달했던 이자비용이 하반기부터 경감

되면서 순이익 흑자 전환의 가시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027년 실적 전망 

2027년 매출액 3,450억 원,  

영업이익 94억 원(OPM 2.7%) 

전망, 2024~2026년 확보한 

2조 원 규모 수주 파이프라인의 

본격 양산에 따른 외형 성장 가속 

동사의 2027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450억 원(YoY +32.0%), 영업이익 94억 원(YoY +89.3%, OPM 2.7%), 당기순

이익 36억 원(YoY +417.1%)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2024~2026년에 걸쳐 확보한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누적 수주 파이프라인(전기차 감속기, 글로벌 농기계 OEM, 건설장비 감속기 등)이 본격 양산 및 납품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2025~2026년 대규모 신규 생산라인 증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초기 고정비(감가상각비, 인건비) 부담이 매출 급

증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억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은 2026년 49억 원을 거쳐 2027년에는 94억 원으로 급증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개 사업부문 동반 성장 예상  2027년 실적 전망의 핵심 축은 ① 자동차(EV) 부문의 압도적인 매출규모 1위 안착, ② 농기계 부문의 턴어라운드 및 

글로벌(북미) 고객사 확보, ③ 산업용(건설기계) 부문의 고수익 신성장 동력화로 요약된다. 

 

2027년 자동차 부문은 매출액이 1,6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2.0%를 증가하며,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최대 사업

부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구축 완료된 20개 신규 전동화 라인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현대트랜시

스向 친환경차 전용 모듈 부품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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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부문 매출액은 1,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매출액 정점(1,808억 원) 이후 3년

간 이어진 북미 전방 시장의 기저효과 종료 및 딜러망 재고 조정 완료에 따라 모회사 대동向 트랙터 밋션 물량이 

1,39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동向 매출 의존도는 40.3%까지 낮아져 2022~2023년 60%를 상회하던 캡티

브 매출 편중 위험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농기계 부품 매출이 모기업인 대동 위주였으나, 

2025년 북미 글로벌 농기계 업체인 A사로부터 확보한 수주계약이 2027년부터는 연간 200~300억 원대의 매출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농기계 부문에서 처음으로 Non-captive 매출이 실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모기업 대

동이 그동안 북미시장에서 5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판매에 집중하면서 고마력 중대형 위주인 동사의 농기계용 부

품 매출이 위축되었으나, 모기업이 최근 140마력대 AI 트랙터(HX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북미 및 유럽시장으로 중대형 

판로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동사의 농기계 부문 외형 성장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7년 산업용 부문 매출액은 370억 원으로 전년대비 56.1%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25년 109

억 원에서 2026년 237억 원, 2027년 370억 원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해 전사 매출 비중은 2021년 이후 6년 

만에 재차 두 자릿수(11%)를 회복할 전망이다. 소형 건설기계용 주행 및 선회 감속기 공급 본격화와 더불어, 국내외 건

설장비 핵심 고객사向 소형 굴삭기용 감속기 수주 물량 납품이 맞물리며 고마진 사업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 연간 매출액 전망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외형 확대에 따라 고정비 분산 및 

원가 안정화 예상,  

2027년 EBITDA는 21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경신 예상  

2027년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9배(+89.3%) 급증하는 배경은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및 원가 구조 

안정화에 기인한다. 2025~2026년 급증했던 신규 설비 감가상각비 부담이 3,4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매출 발생으

로 분산되어, 매출원가율은 2024년(93.3%) 이전 수준 이하인 93.0%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판관비는 매출 증가에 따른 운반비 등 변동비 증가로 148

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나, 매출 증가율(+32.0%)이 비용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판관비율은 4.3%(-

0.6%p)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7년 EBITDA는 211억 원(EBITDA 마진 6.1%)에 달해 역대 최대 현금흐름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2026년 7월 완

료된 약 4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유입을 통한 단기차입금 축소 효과가 2027년 연간으로 반영됨으로써, 연간 

50억 원을 상회하던 이자비용 등 금융원가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차감전이익은 44억 원(흑

자 지속),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순이익률 1.0%)으로 대폭 호전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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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812 2,571 2,209 2,614 3,450 

 농기계 1,808  1,530  1,141  1,096  1,390  

 자동차 835  933  949  1,280  1,690  

 산업용 169  108  109  237  370  

매출비중      

 농기계 64% 60% 52% 42% 40% 

 자동차 30% 36% 43% 49% 49% 

 산업용 6% 4% 5% 9% 11% 

Captive 매출비중 62% 57% 50% 42% 40% 

Non-captive 비중 38% 43% 50% 58% 60% 

영업이익 81 45 2 49 94 

영업이익률 2.9 1.7 0.1 1.9 2.7 

순이익 28 12 -47 7 36 

순이익률 1.0 0.5 -2.1 0.3 1.0 

매출액증가율 16.2 -8.6 -14.1 18.3 32.0 

영업이익증가율 6.6 -44.8 -96.4 2,940.5 89.3 

순이익증가율 -34.4 -57.8 적전 흑전 358.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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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를 반영하여 2026년말 

추정 BPS대비 PBR 1.0배에 거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부품주 

섹터 전반 투심 약화, 전방산업 

수요 둔화 우려로 연초대비 주가는 

63.4% 급락 

동사의 현 시가총액은 1,212억 원으로 이는 2026년말 추정 자본총계(1,195억 원)대비 PBR 1.0배 수준이다.  

동사의 주가는 연초 17,250원의 고점을 형성한 후 현재까지 -63.4%나 가파른 조정을 보이며, 동기간 코스닥지수 수

익률(-10.6%) 대비 큰 폭으로 Underperform을 기록하였다. 주가 약세는 아래 3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로봇-전동화 테마 과열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  

연초 동사의 주가는 모기업 대동과의 협업을 통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로봇 구동계, 완성차향 전동화 모듈 공급 기대감

이 선반영되며 PBR 2.5배를 상회하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었다. 그러나 이후 국내 증시 조정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

되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전방 자동차/농기계 업황 둔화와 실적 모멘텀 공백 

글로벌 EV 시장 캐즘과 북미 농기계 시장의 재고 조정 국면이 맞물리며 본업과 신사업 전반의 단기 실적 성장 모멘텀

이 둔화되었다. 특히, 모기업 대동이 북미 중소형 트랙터 판매에 집중하면서 고마력 중대형 농기계 부품에 특화된 동사

의 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등 모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농기계 부품 수요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 약화  

피어 그룹 내 주요 전동화 부품 업체들(대동기어, 디아이씨, 스모트로닉, 삼기, 네오오토) 중에서 네오오토만 제외하고 

동사를 포함한 나머지 4개사가 지난 해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6.3%를 기록한 

네오오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 미만이거나 영업적자 상태가 지속되며 低수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동사의 국내 주요 비교 기업으로는 전동화 구동계 및 파워트레인 부품을 공급하는 디아이씨, 네오오토, 스모트로닉(舊 

우수AMS), 삼기 등 4개사가 있다.  

비교 그룹 4개사의 Trailing PBR 평균치는 0.9배 수준이며, 개별 기업별로는 삼기 0.4배, 네오오토 0.9배, 스모트로닉 

1.1배, 디아이씨 1.3배에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자본총계는 반기말 기준 769억 원이었으나, 지난 7월 유상증자(403억 

원)를 반영하면 연말 자본총계가 1,195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현재 시가총액과 유사한 규모로 PBR 1.0배 수

준이다. 따라서 현재 동사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피어 그룹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피어 그룹 전반의 수익성은 전동화 전환에 따른 초기 R&D 및 설비투자 부담 및 전방 산업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양극

화가 뚜렷하다. 네오오토는 최근 3년간 두자리대를 상회하는 ROE(25년 ROE 11.4%)가 지속된 반면, 나머지 비교 기

업들은 적자 또는 마이너스 ROE를 기록하며 실적 둔화 국면이 이어졌다. 동사의 ROE는 2025년 -5.8%를 기록했으

나, 2026년 0.7%로 턴어라운드하고, 2027년에는 2.9%로 개선될 전망이다. 동사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ROE 8%를 목표로 하고 있다.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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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대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삼기(+28.3%)와 네오오토(+15.6%)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반면, 동사는 연

초대비 -63.4%의 큰 폭 조정을 겪으며 디아이씨(-58.9%)와 함께 시장대비 큰 폭의 Underperform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연초 17,250억 원에 달했던 주가가 현재 6,320원까지 급락하면서 단기 센티먼트 악화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상태이다. 특히 동사의 주가 하락폭 확대는 지난 4월 22일 공시한 대규모 유상증자 영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

다. 유상증자 대금이 403억 원으로 상반기말 자본총계의 5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보니 투심 악화가 컸다. 유상증자 

발표 이전 주가는 주당 21,900원이었으나, 발표 이후 4개월 만에 8월 하순 주가는 주당 6,000원도 붕괴된 바 있다.  

  

전동화 모듈 부품 양산 본격화와 로봇 

사업 구체화로 주가 리레이팅 기대  

現 주가수준인 PBR 1.0배는 동사의 최근 3개년 평균(PBR 1.7배) 및 청산가치를 감안할 때 멀티플 부담이 대부분 해소

되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단기적인 수급 이탈과 업황 둔화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현대차그룹向 차세대 전동화 모듈 부품 양산 본격화와 모기업向 스마트 모빌리티 및 로

봇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누적 수주잔고가 2조 원에 육박하고, 2030년대까지 향후 10년 이상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eM/eS)

의 구동계 부품 핵심 Tier 1업체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할 때다.  

 

동종사 ROE-PBR 비교  동종사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Trailing PBR 적용, 동종업체 ROE는 2025년 수치 반영, 대동기어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수치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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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망 (단위: 억원/배/%) 

  대동기어 삼기 스모트로닉 네오오토 디아이씨 

시가총액  1,199  622  926  1,376  2,127  

자산총계 2024 2,494  6,296  2,861  2,170  7,151  
 2025 2,696  6,633  2,682  2,244  7,184  
 2026E 3,239  N/A N/A N/A N/A 

자본총계(지배) 2024 856  1,071  907  1,241  1,493  
 2025 792  1,008  787  1,376  1,422  
 2026E 1,195  N/A N/A N/A N/A 

매출액 2024 2,571  5,421  3,542  2,186  7,191  
 2025 2,209  5,705  3,686  2,321  7,573  
 2026E 2,614  N/A N/A N/A N/A 

영업이익 2024 45  51  91  126  218  
 2025 2  83  5  137  186  
 2026E 49  N/A N/A N/A N/A 

영업이익률 2024 1.7  1.0  2.6  5.8  3.0  
 2025 0.1  1.5  0.1  5.9  2.5  
 2026E 1.9  N/A N/A N/A N/A 

당기순이익(지배) 2024 12  -29  73  177  142  
 2025 -47  -67  -106  149  -106  
 2026E 7  N/A N/A N/A N/A 

PER 2024 101.2  N/A 16.1  3.5  10.1  
 2025 N/A N/A N/A 7.0  N/A 
 2026E 162.1  N/A N/A N/A N/A 

PBR 2024 1.5  0.4  1.3  0.5  1.0  
 2025 2.1  0.5  1.2  0.8  3.9  
 2026E 1.1  0.4 1.1 0.9 1.3 

ROE(지배) 2024 1.4  -1.9  8.3  15.3  9.9  
 2025 -5.8  -6.2  -13.4  11.4  -2.7  
 2026E 2.8  N/A N/A N/A N/A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Fnguide 2026.09.18 기준, 2026년 동종업체 PBR는 Trailing PB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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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부문 매출처 편중 위험  

2025년 기준 농기계 매출의 

97%가 모기업 대동에 편중  

동사의 농기계 부문 주요 고객사는 모기업인 대동으로 농기계 2025년 기준 농기계 매출의 97%를 대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농기계 매출은 대동의 영업현황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 있다. 만약 동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물량이 감소하거나, 발주 지연 또는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동사의 매출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사는 모기업의 제품 개발 계획에 맞춰 부품 생산 전용 설비를 구축하므로, 대동이 판매하

는 특정제품의 시장 반응이 저조하거나 제품 판매가 중단될 경우 동사의 가동률도 저하될 수 있으며, 설비투자 비용의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동의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동이 북미시장의 중소형 트랙터 판매에 집중하면서, 주로 고마력 

중대형 부품 생산에 특화된 동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사의 농기계 부문 모기업 편중도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사가 2025년 글로

벌 농기계 부문 TOP 3 업체인 북미 A社로부터 718억 원에 달하는 트랙터용 기어박스 3종을 수주해 2027년 하반기

부터 본격 양산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급기간은 7년간이며, 이는 동사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모기업 대동이 아닌 글로

벌 농기계업체로부터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동과 대동기어의 농기계 부문 매출액 추이 비교: 2023년 이후 디커플링 현상 

 
자료: 대동, 대동기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적 위험 

자동차 매출비중이 2026년부터  

농기계를 상회하는 최대 매출처, 

부품사대비 가격협상력이 절대 

우위인 완성차업체의 CR 압력은  

리스크 요인  

동사의 자동차 부문 매출비중은 2023년까지만 해도 30% 수준이었으나, 2025년 43%로 상승한데 이어, 2026년에

는 현대차 및 현대트랜시스 등 현대차그룹向 매출이 증가하면서 49%로 자동차 매출비중이 주력 캐시카우인 농기계 

매출비중을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며, 동사의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따르면 2030년 Non-captive 비중이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Non-captive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은 현대차 그룹向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동화 모듈 

부품이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은 자동차 매출이 농기계 부문을 상회하는 원년으로 내년부터는 자동차 부문의 매출 

성장이 더욱 가팔라져 농기계 부문과의 매출 괴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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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산업은 소수 완성차업체가 가격 협상력에 있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완성차업체들은 그동안 부품업

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저성장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낮

추거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부품사에 납품단가 인하(CR)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원가절감과 신차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플랫폼을 통일하고, 주요 부품의 모듈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동사도 기존에는 내연기관용 파워트레인 부품을 단품 위주로 납품해왔으나, EV/HEV와 같은 친환경차 관련 신규 

수주 건은 모듈화 부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전기차 모듈 부품 전용 설비를 구축 중이다. 모듈 부품 공급은 중소형사보다

는 동사와 같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생산설비를 갖춘 대형 부품사에는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나, 동사의 기술 

개발이 부진하거나, 추후 경쟁사 등장 등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영업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

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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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812 2,571 2,209 2,614 3,450 

증가율(%) 16.2 -8.6 -14.1 18.3 32.0 

매출원가 2,617 2,398 2,087 2,435 3,209 

매출원가율(%) 93.1 93.3 94.5 93.2 93.0 

매출총이익 195 173 122 179 242 

매출이익률(%) 6.9 6.7 5.5 6.8 7.0 

판매관리비 114 128 120 129 148 

판관비율(%) 4.1 5.0 5.4 4.9 4.3 

EBITDA 150 119 81 157 212 

EBITDA 이익률(%) 5.3 4.6 3.7 6.0 6.1 

증가율(%) 5.6 -20.8 -31.4 92.8 34.8 

영업이익 81 45 2 49 94 

영업이익률(%) 2.9 1.7 0.1 1.9 2.7 

증가율(%) 6.6 -44.8 -96.4 2,940.5 89.3 

영업외손익 -52 -42 -96 -41 -50 

금융수익 1 1 1 2 3 

금융비용 42 40 50 61 60 

기타영업외손익 -11 -3 -47 18 7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9 3 -94 8 44 

증가율(%) -36.4 -90.5 적전 흑전 435.1 

법인세비용 1 -9 -47 2 8 

계속사업이익 28 12 -47 7 3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8 12 -47 7 36 

당기순이익률(%) 1.0 0.5 -2.1 0.3 1.0 

증가율(%) -34.4 -57.8 적전 흑전 435.5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8 12 -47 7 36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유동자산 1,026 1,027 971 1,220 1,421 

현금성자산 17 21 50 122 174 

단기투자자산 0 2 14 17 22 

매출채권 447 393 310 465 534 

재고자산 520 557 546 557 612 

기타유동자산 42 54 50 59 78 

비유동자산 1,436 1,467 1,725 2,019 2,123 

유형자산 1,392 1,437 1,693 1,988 2,091 

무형자산 10 8 7 6 5 

투자자산 34 19 22 23 25 

기타비유동자산 0 3 3 2 2 

자산총계 2,462 2,494 2,695 3,239 3,544 

유동부채 1,269 1,290 1,478 1,589 1,802 

단기차입금 637 721 637 603 563 

매입채무 453 432 388 485 640 

기타유동부채 179 137 453 501 599 

비유동부채 323 349 426 456 518 

사채 0 0 200 200 200 

장기차입금 100 132 62 62 62 

기타비유동부채 223 217 164 194 256 

부채총계 1,591 1,639 1,904 2,044 2,320 

지배주주지분 871 856 791 1,195 1,225 

자본금 45 45 45 96 96 

자본잉여금 36 36 36 387 387 

자본조정 등 0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90 281 274 274 274 

이익잉여금 500 494 437 438 468 

자본총계 871 856 791 1,195 1,225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3 2024 2025 2026F 2027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1 56 96 153 350 

당기순이익 28 12 -47 7 36 

유형자산 상각비 68 73 78 106 117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1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 -82 24 -15 145 

기타 58 52 40 54 5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7 -108 -262 -403 -22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 0 8 -1 -2 

유형자산의 감소 1 0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2 -111 -258 -401 -220 

기타 -1 3 -13 -1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8 55 195 323 -73 

차입금의 증가(감소) 202 100 -58 -22 -14 

사채의증가(감소) -239 0 300 0 0 

자본의 증가 0 0 0 403 0 

배당금 -4 -4 -4 -4 -6 

기타 -37 -41 -43 -54 -53 

기타현금흐름 -0 0 -0 -1 -1 

현금의증가(감소) 5 4 29 72 51 

기초현금 12 17 21 50 122 

기말현금 17 21 50 122 174 
 

 

 2023 2024 2025 2026F 2027F 

P/E(배) 39.9 109.5 N/A 153.7 33.5 

P/B(배) 1.3 1.5 2.1 1.0 1.0 

P/S(배) 0.4 0.5 0.8 0.4 0.3 

EV/EBITDA(배) 12.0 17.3 32.5 14.6 10.0 

배당수익률(%) 0.3 0.3 0.2 0.5 0.5 

EPS(원) 184 78 -315 40 185 

BPS(원) 5,793 5,693 5,266 6,230 6,385 

SPS(원) 18,713 17,104 14,701 15,919 17,986 

DPS(원) 24 24 24 30 30 

수익성(%)      

ROE 3.4 1.4 -5.8 0.7 2.9 

ROA 1.1 0.5 -1.8 0.2 1.0 

ROIC 5.5 9.2 -2.3 2.2 3.9 

안정성(%)      

유동비율 80.9 79.6 65.7 76.8 78.9 

부채비율 182.8 191.5 240.6 171.1 189.4 

순차입금비율 89.5 102.3 138.5 92.0 75.9 

이자보상배율 1.9 1.1 0.0 0.9 1.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1.0 0.9 0.9 1.0 

매출채권회전율 5.6 6.1 6.3 6.7 6.9 

재고자산회전율 5.6 4.8 4.0 4.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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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대동기어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21 대동기어-파워트레인에서 모빌리티/로봇 부품회사로 진화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